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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원, 차세대 해사산업의 핵심

 DNV와 ‘Maritime Just Transition Task Forcea)’, 선원 유지 및 교육 필요성 주장

‘Mapping a Maritime Just Transtion for Seafarersb)’을 통한 선원의 기술 향상 권장 사항 제시

- ‘Maritime Just Transition Task Force’는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선원의 기술 향상이 

필요하다고 주장함

- 이와 관련하여, DNV(Det Norske Veritas, 노르웨이 선급)에 연구를 의뢰하였고, 3가지 배출 감소 시나

리오를 평가하여 선원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였음

- 특히,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체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박의 연료 

전환과 발맞추어 대체연료와 관련 기술에 대한 선원의 역량이 중요해짐을 주장함

- 선박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선박 사용 연료가 무탄소 연료로 전환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원의 

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교육 필요성 분석이 주된 내용임

- 시나리오는 3개로 구분되며, IMO 초기전략, ‘DNV Maritime Forecast’, ‘Lloyd’s Register and 

University Maritime Advisory Services’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

- 시나리오 별로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률이 차이가 있고, 이는 선박의 사용 연료가 대체 전환된다

는 가정임

- 각 시나리오 별로 필요한 선원의 추가교육을 분석했을 때, 시나리오 1(2008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505 

감축)과 시나리오 2(2050년까지 탈탄소화)는 2050년까지 각각  300,000명, 750,000명을 대상으로 추

가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함

- 시나리오 3(2050년까지 무탄소화)의 경우, 2030년까지 450,000명, 2030년대 중반까지 800,000명의 

추가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분석함

-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을 운용‧관리할 수 있는 선원의 양성과 기존 선원에 대한 교육 

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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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1> Decarbonization Scenarios : Impact on Seafarer Trainingc)

자료 : Maritime Just Transition Task Force (2022.11.29. 검색)

 선원의 양성과 유지가 가장 큰 과제

새로운 형태의 선박 출현과 선원보유 지식 영역 변화

- IMO(국제해사기구)는 올해 MSC 105차, 106차 회의를 진행하였고, 주된 내용은 자율운항선박(MASS) 

Code 개발 작업임

- 현재 MASS Code 개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선원에 관한 협의 또한 활발히 논의 중임

- 기존 형태의 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원의 유무인데,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따라, 원

격운항자(Remote Operator), 원격관제센터(Remote Control Center)와 같은 새로운 개념 출현은  기

정사실화됨

- 기존 선원과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선박을 운용하는 선원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이해해야하며, 운용 기술

과 유지‧보수 능력을 보유해야 함

- 또한,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의 저탄소‧무탄소 연료 전환에 따라 차세대 선원

은 수소, 암모니아 등의 무탄소 즉, 친환경 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지식과 운용‧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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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형태의 선박 개발에 발맞추어 새로운 임무의 선원도 대비해야

- 현재 해사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선박의 친환경화와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음

- 선박 연료 전환과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등으로 선원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가 할당될 것이고, 임무 수행에 

있어 필요한 역량 또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

- 특히, DNV는 새로운 선박의 출현에 따라 디지털 기술 등을 보유한 선원을 확보･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

워질 것임을 주장함d)

- 기존 선박의 선원 임무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큰 연관성을 찾기 힘들지만,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

율운항선박에 필요한 인력은 다른 산업에서도 요구되는 공통된 역량이 많으므로 특별한 우대조건이 주어

지지 않는다면 선박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

- 우리나라는 차세대 선원 인력 양성 강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, 선박의 디지털화 및 자율운항선박의 출

현을 대비한 인력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, 그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타국보다 선제적으로 수행되어야

한다고 판단됨

- 해운 산업 및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 선원으로 하여금 대체연료 사용 선박에 대한 지식

과 운용기술을 학습, 훈련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선박의 자율운항에 대한 지식과 운용법

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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